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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10) 

 

누군가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만일 사랑을 감정이라고 본다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번 달 생활말씀 구절이 발췌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단언하면서, 바로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 바오로 사도는 이 사랑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8)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1요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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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를 잘 깨달았기에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명하시는 바를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하소서.”1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어 흐를 수 있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수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신 

성부聖父와 사랑받는 분이신 성자聖子,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성령聖靈, 곧 

성삼위聖三位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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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아라 루빅은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살게 합니다. 그 계명들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과 형제자매들에 

대해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모든 형태의 악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3  

이렇게 이해하면, 율법의 계명들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계명들은 우리의 사랑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유롭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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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에 대한) ‘완전한 실천’에 이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으로는 

창의적인 사랑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善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4 

그렇다면 이 생활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두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이시라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지 

생각하면서 그 방식대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께 그리고 

인류에게 온전히 바쳐진 사랑의 절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숭고한 

척도를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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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여성 도리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숙인 쉼터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제가 사는 세상과 

매우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깊은 슬픔에 잠긴 한 남자가 이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고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그는 저를 꼭 

껴안고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하는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감사는 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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